
중국, 태양광 반덤핑 앞두고 “촉각”
EU, 6월5일 심사 예비결과 발표 … 결과 따라 무역전쟁 가능성 시사

중국이 EU(유럽연합)의 태양광 패널에 대한 반덤핑 조치 발표를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U 집행위원회가 6월5일 반덤핑 심사 예비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중국 관련기업들은 결과에 따라 무

역전쟁이 촉발될 수 있다며 다양한 관측을 내놓고 있다고 중국 경제참고보가 6월3일 보도했다.

중국기업들은 EU의 발표방향을 크게 3가지로 예상하고 있다.

하나는 EU가 잠정관세 부과를 선언하는 것으로, EU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고 있다.

임시조치를 취한 뒤 12월 최종심사 결과 발표에서 관세를 더 이상 부과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6개월의 관

세 부과로도 중국기업들은 <물이 머리까지 차는 상황>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U가 회원국 다수의 반대압력으로 결정을 미루는 것과 관세 부과 결정을 해놓고 집행을 미루는 방안을 내

놓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기업들은 강경파로 알려진 카렐 드 휴흐트 EC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위원을 주목하면서 잠정관

세 부과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휴흐트 위원은 EU 집행위원회 위원을 마친 뒤 정치적 야심을 갖고 있는 인물이어서 EU의 다른 18개 국가

가 반대하더라도 관세 부과를 강행할 것으로 경제참고보는 예상했다.

아울러 EU 집행위원회는 중국 정부의 관련기업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중구제> 금

지 규정을 교묘하게 피하면서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EU 집행위원회가 7월 완성된 보고서를 제출해 회원국 표결을 거친 뒤 8월 초에는 반보조금 조치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해당조치가 현실로 나타나면 무역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부에서는 리커창(李克强) 중국 총리의 5월 유럽순방 이후 시작된 비공식적인 대화에서 중국이 태양광 패

널 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올려 관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EU의 발표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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